
공동체 파괴할 ZIFZAFA?...바라캇 컨템포러리, "바람과 소음의 전쟁"
9월 3일~11월 3일 '로렌스 아부 함단' 국내 첫 개인전, 시리아 자울란 공동체 파괴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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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로렌스 아부 함단이 비디오 게임 플랫폼 내에 가상 지도를 개발하여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 Zifzafa: a video game essay>(2024)라는 게임 
에세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프리즈서울과(FRIEZE SEOUL) 키아프(KIAF) 개최 기간에 맞춰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로렌스 아부 함단'의 국내 첫 개인전 《로렌스 아부 함단: 지프자파 Zifzafa》를 개최한다. 바라캇 컴템포러리 
갤러리는 삼청동 국제갤러리 옆에 위치해 있다.

지프자파(Zifzafa)는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로, 모든 것을 흔들고 덜컹거리게 하는 바람을 
묘사하는 아랍어다.

이번 작품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시리아 자울란 족의 이야기다. 2023년,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40년 만에 유례없는 규모의 정치적 소요가 발생했다. 이 시위운동의 중심은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 군사 점령하에 살아온 자울란 시리아인들(골란 주민들)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공터에 풍력발전소, 즉 
31개의 대형 육상 풍력 터빈을 건설하려는 계획 때문이다.

특히 유럽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크기의 풍력 터빈은 주거 지역에서 최소 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된 시리아 주민들의 집에서 불과 35미터 떨어진 곳에 대형 육상 풍력 터빈을 세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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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풍력발전소 시뮬레이션 작품
"풍력 터빈의 굉음이 있는 지옥 VS 평온한 마을" 시뮬레이션

아부 함단과 팀은 비디오 게임 플랫폼 내에 가상 지도를 개발하여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 Zifzafa: a video 
game essay>(2024)라는 게임 에세이를 만들었고, 두 개의 음향 레이어를 이 시뮬레이션에 합성했다. 플레이어는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작품 속 가상 지도에서 터빈 소음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소리를 선택해서 경험할 수 있다.

이 게임에서 터빈의 소음을 끄면, 플레이어는 고유한 공간적 경계가 없는 세상, 즉 자칼이 결혼식과 만나고, 까마귀가 
플루트 연주자와 만나며, 벌이 원활한 연속성을 갖춘 자체 조직 관개 시스템과 만나고, 경계나 영토, 영해, 또는 
영공이 존재하지 않는 연속적인 소리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지프자파: 비디오 게임 에세이>는 8개의 내러티브로 
구성되며 비선형 영화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기능을 한다.

(좌측부터) 로렌스 아부 함단 작가와 오미형 통역사, 그리고 바라캇 컨템포러리 김민정 큐레이터가 작품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풍력 터빈 소음을 켜면, 이 집들 사이의 원활한 삶의 연결은 소음으로 인해 지워지고 덮어씌워진다. 터빈의 소음, 즉 
지프자파는 자울란 공동체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세대를 거쳐 내려온 골란 
주민들의 문화적, 영적, 정치적, 물리적 유대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이 작품의 독특한 '미래 법적 증거' 효과

이 시뮬레이션 게임은 골란 주민들이 변호사와 판사에게 터빈이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크게 들릴지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삶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시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작품이 미래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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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풍력 터빈이 이스라엘의 에너지 수요의 0.6%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가는 이스라엘 
정부의 풍력 터빈 건설의 진정한 목적이 청정에너지가 아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땅에서 강제로 
쫓아내려는 프로젝트라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

바라캇 컨템포러리 김민정 큐레이터는 "로렌스 아부 함단의 ‘지프자파’ 탐구는 소리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청취를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로 탐색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주위 세계를 인지하고 각각의 공간을 어떻게 이름 짓고 그 환경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탐구하죠. 이스라엘 정부의 야심찬 그린 워싱 캠페인인 풍력 터빈 발전소 프로젝트가 골란고원으로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들과 같은 시간을 살겠지만,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이 “친환경 에너지”의 잔해인 
소음과 먼지바람은 그들의 삶을, 몸을 그리고 점차 시간까지도 속박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갤러리 옆에 위치한 바라캇 컨템포러리 갤러리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작가는 이번 작품들을 통해 이 유예된 시간에 갇혀 투쟁하는 골란 주민들인 자울란 족은 어떠한 자결권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점령된 자울란 땅에 풍력 단지 건설이 불가피한 현재 상황에서, 터빈이 
소음으로 이 지역을 뒤덮기 전에 이 장소의 소리를 기록하는 아부 함단의 작업은 적어도 디지털적으로 이 경관을 
보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는 미래 세대가 잃어버리기 전에 이 순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지프자파 
전시의 관람객들이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